
국제통화기금,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025년 10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세계 경

제 및 주요국 성장률, 인플레이션, 교역 전망 등을 발표함. 

- IMF는 회원국의 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거시적 흐름, 국가별 성장률 전망, 통화·재정정

책 평가, 무역·물가·금리 등의 주요 지표를 종합 분석하여 분기별로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함. 4월·10

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主) 전망이며, 1월·7월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30개국만을 대상으

로 하는 수정 전망임.

-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5년 세계 경제가 상반기 예상보다 견조했으나, 이는 경제 펀더멘털

(fundamental)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관세 인상 전 선(先)투자와 재고 비축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결과로 진단함. 이에 따라, 하반기 들어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시장 완화와 관세의 소

비자 가격 전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함.

- 물가상승률은 글로벌 평균 2025년 4.2%, 2026년 3.7%로 둔화될 전망임.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의 

목표(2%)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아시아 주요국(중국·인도·태국 등)은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의 물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또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노동공급 제약, 재정취약성 및 금융시장 불안 등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적

하였으며, 특히 AI 투자 둔화, 기술주 조정,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단기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

다고 경고함.

- 세계 교역량은 2025~2026년 평균 2.9% 증가에 그칠 전망이며, 2024년(3.5%)보다 낮은 수준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4년 3.3%에서 2025년 3.2%, 2026년 3.1%로 완만하게 둔화될 전망임. 다

만, 이는 7월 수정 전망 대비 소폭 상향 조정된 수치임.

- 선진국의 성장률은 2025~2026년 평균 1.5% 내외,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은 4.0%대 초반의 성장세

를 유지할 전망

- 미국: 2025년 성장률 2.0%, 인플레이션 2.7%로 전망. 관세 인상에 따른 성장 둔화와 완만한 디스인

플레이션 지속

- 중국: 2025년 성장률은 4.8%로 전망되며, 수출 회복과 재정 확대가 주요 성장 동력

- 유로존: 2025년 성장률은 1.2% 수준으로 전망되며, 무역 제약과 불확실성 지속 속에서 공공투자 증

가가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일본: 2025년 성장률 전망치는 1.1%로, 민간소비 부진에도 엔화 약세와 수출 회복이 보완요인으로 작용

❙ 2025년 IMF 주요국 경제 성장률 전망 ❙
구분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 7월 대비 10월 조정치 
변화(%p)1월 발표 4월 발표 7월 발표 10월 발표

 미국 2.7 1.8 1.9 2.0 0.1
 유로존 1.0 0.8 1.0 1.2 0.2
 일본 1.1 0.6 0.7 1.1 0.1
 한국* 2.0 1.0 0.8 0.9 0.1
 중국 4..6 4.0 4.8 4.8 0.0

               *보고서 본문에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미포함           출처: IMF(‘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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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동향

중국 9월 소비자물가(CPI) 0.3% 하락❙2025-10-15 중국국가통계국(CPI, PPI); 조선비즈

Ÿ 2025년 10월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5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가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도시 –0.2%, 농촌 –0.5%)했다고 발표함.

-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도시 0.0%, 농촌 0.2% 상승)

Ÿ (품목별 전년 동월 대비) 식품·담배·주류 부문이 2.6% 하락하며 전체 CPI를 약 0.74%p 낮춤.

- 신선채소(-13.7%), 달걀(-11.9%), 육류(-8.4%), 신선과일(-4.2%) 등이 하락함.

- 반면, 수산물(0.9%)과 의류(1.7%), 생활용품·서비스(2.2%), 의료(1.1%), 교육·문화·오락(0.8%) 등은 상승

Ÿ 9월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PPI)는 전년 동월 대비 2.3% 하락(전월 대비 0.0%)하며, 36개

월 연속 하락 국면을 이어감.

- 세부적으로 생산재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4% 하락하여 전체 생산자물가 하락에 약 1.8%p 기여하였으며, 광업

(–9.0%), 원재료(–2.9%), 가공산업(–1.7%)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하락이 지속됨.

- 소비재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7% 하락하여 전체 생산자물가를 약 0.45%p 감소시켰으며, 식품(–1.7%), 의류

(–0.3%), 내구소비재(–3.9%) 등의 산업에서 하락이 나타남.

Ÿ 중국의 소비자·생산자 물가가 동시에 하락하며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 내수 회복 부진과 공급과잉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며, 경기 둔화 우려가 일부 존재함. 다만, 중국 정부는 최근 수출 회복과 재정 확대에 따라 

완만한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2024~25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https://www.stats.gov.cn/sj/zxfbhjd/202510/t20251015_1961521.html
https://www.stats.gov.cn/sj/zxfbhjd/202510/t20251015_1961520.html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10/15/QKSAWGQG6NA6TA7HAXPRZJK5S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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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동향

9월 무역수지 95.3억 달러 흑자❙2025-10-15 관세청

Ÿ 2025년 10월 15일 관세청은 「2025년 9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을 발표하였음.

-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6% 증가한 659억 달러, 수입은 8.2% 증가한 56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이는 8개월 연속 흑자이며, 9월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함.

Ÿ (수출) 반도체(전년 동월 대비 22.1%), 승용차(14.0%), 선박(23.8%), 무선통신기기(5.3%), 석유제품(4.0%) 

등이 증가하여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

- 반도체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고, 승용차 수출도 3개월 연속 증가함.

- 주요 지역별로는 중국(전년 동월 대비 0.4%), 유럽연합(19.3%), 베트남(19.1%), 대만(40.0%), 중동(17.9%), 

일본(3.2%)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미국(-1.4%), 호주(-4.6%)로의 수출은 감소함.

Ÿ (수입) 전년 동월 대비 8.2% 증가한 564억 달러를 기록함.

- 자본재(전년 동월 대비 12.2%), 기계류(17.1%), 정밀기기(17.8%), 무선통신기기(27.1%) 등은 증가함. 원자재 

수입은 0.4%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원유 수입단가가 9월 평균 배럴당 73.4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9% 하락하

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는 중국(전년 동월 대비 20.4%), 유럽연합(13.4%), 미국(8.7%), 일본(4.4%), 베트남(17.1%) 등에서 

수입이 증가함. 반면, 중동(-10.8%), 대만(-2.8%) 에서의 수입은 감소

Ÿ (무역수지) 9월 무역수지는 95.3억 달러 흑자로 전월(64.8억 달러) 대비 흑자폭이 확대됨.

❙ 월별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추이 ❙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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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농정 동향

일본 2024년도 식량자급률 발표 ❙2025-10-10 농림수산성

Ÿ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4년 식량자급률을 열량 기준 38%, 생산액 기준 64%, 섭취 열량 기준 46%로 발표함.

- 열량 기준 식량자급률: (1인 1일당 일본 국산 공급 열량) ÷ (1인 1일당 총 공급[일본 국산 + 수입산] 열량)

- 생산액 기준 식량자급률: (식량의 일본 국내 생산액) ÷ (식량의 일본 국내 최종소비액)

- 섭취 열량 기준 식량자급률: (1인 1일당 일본 국산 공급 열량) ÷ (국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준 섭취 열량

[=1,850kcal])으로 산출되며, 2025년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에 따라 새롭게 설정된 자급률 지표

Ÿ 2024년 열량 기준 식량자급률은 38%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생산액 기준 식량자급률은 64%로 전년 대비 

3%p 상승함.

- 2024년 열량 기준 식량자급률은 일본산 쌀 소비와 사탕무·사탕수수 생산 증가가 긍정적 요인이었으나, 밀·대두·채

소·수산물 생산 감소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전체 수준 유지

- 2024년 생산액 기준 자급률은 쌀, 채소, 축산물의 일본 국내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액 증가로 전년 대비 3%p 상승

Ÿ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식량 공급은 일본산 외에 미국산, 중국산, 호주산 등으로 구성됨.

- 식량 공급 열량 기준으로는 일본산(38%) 외에 미국산(23%), 호주산(12%), 캐나다산(8%) 등이 주요 비중 차지

- 식량 소비액 기준으로는 일본산(64%) 외에 미국산(8%), 중국산(4%), 호주산(3%) 등이 주요 비중 차지

Ÿ 한국의 식량자급률(사료용을 제외한 식용 곡물 자급률)은 2023년 49.0%로, 정부는 2030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 이상으로 끌어올려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최근 10년간 일본의 식량자급률 동향 ❙

             주: 2024년 식량자급률은 추산치      

  

단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열량 기준 39 38 38 37 38 37 38 38 38 38

생산액 기준 66 68 66 66 66 67 63 58 61 64

https://www.maff.go.jp/j/press/kanbo/anpo/2510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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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2025-10-04 농림축산식품부 ; FAO

Ÿ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25년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129.7포인트)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128.8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Ÿ 품목별로는 전월 대비 곡물(–0.6%), 유지류(–0.7%), 유제품(–2.6%), 설탕(–4.1%)이 하락했고, 육류

(+0.6%)만 상승함.

- (곡물 가격) 밀·옥수수의 풍작과 공급 증가로 3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보리와 수수는 상승세

- (유지류 가격) 팜유·대두유의 약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으며, 해바라기유·유채유는 공급 차질로 상승세 유지

- (유제품 가격) 전월 대비 버터(-7%), 탈지분유(-4.3%), 전지분유(-3.1%) 등 전반적으로 하락

- (설탕 가격) 브라질 남부 설탕 생산량 증가, 인도·태국의 양호한 작황 전망으로 하락

- (육류 가격) 쇠고기·양고기 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이었으며, 돼지고기·가금육 가격은 안정세 유지

❙ 세계식량가격지수 품목별 세부 동향 ❙
품목 가격 변동 주요 배경 및 요인

곡물 –0.5%
· 밀·옥수수: 북반구 풍작과 수요 둔화, 아르헨티나 수출세 일시 중단으로 하락
· 보리·수수: 공급 제약으로 상승
· 쌀: 인디카종 중심으로 0.5% 하락 (수요 둔화·공급 확대)

유지류 +0.7%

· 팜유: 말레이시아 재고 확대 → 하락
· 대두유: 공급 증가(아르헨티나 수출세 중단) → 하락
· 해바라기유: 흑해 공급 차질 → 상승
· 유채유: 유럽 내 생산 제약 → 상승

육류 +0.6%
· 쇠고기·양고기: 미국 수요 강세 + 오세아니아 수출 제한 → 상승
· 돼지고기: 중국 수입 감소에도 브라질 수요 증가로 안정
· 가금육: 고병원성 AI 발생에도 균형 유지

유제품 –2.6%
· 버터: –7.0% (전월 대비) → 북반구 수요 감소, 생산 확대 기대
· 탈지분유: –4.3% (전월 대비) → 수입 부진
· 전지분유: –3.1% (전월 대비)

설탕 -4.1%
· 브라질 남부 설탕 생산량 확대
· 인도·태국 작황 호조 전망 → 가격 하락

❙ 2024년 9월~ 2025년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추이 ❙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3NTI5MiUyRmFydGNsVmlldy5kbyUzRnNyY2hDb2x1bW4lM0QlMjZwYXNzd29yZC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JvdyUzRDEwJTI2YmJzT3BlbldyZFNlcSUzRCUyNnNyY2hXcmQlM0QlMjZyZ3NFbmR
https://www.fao.org/worldfoodsituation/foodpricesindex/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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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업·농정 동향

수도권 중심 영농형태양광 시범 조성 추진❙2025-10-14 농림축산식품부

Ÿ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 (정책 배경) 농업·농촌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정책 과제로 대두됨

에 따라, 농지와 태양광을 병행 활용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 제도를 본격 검토 중임. 특히 수도권은 전력수요가 집

중되는 지역으로, 농업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전력 공급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사업 목적)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면서,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쟁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Ÿ (사업 개요) 시범사업은 전력 계통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1메가와트 이

상 규모의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 2개소를 우선 조성할 계획임. 

-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이 제공하는 참여농지를 임차해 설치하며, 조성 이후에는 전담기관이 지정

되어 의무영농 이행 여부 및 농작물 수확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함.

- 발전 수익은 마을공동체에 환원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정부·지자체는 부지 임대, 발전사업 자문 및 관리 등 전반적 

지원을 제공함.

Ÿ (사업 추진 방식) 이번 사업은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며, 농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하는 모델로 활용될 전망임. 

- 또한 주민 참여형 수익 공유 구조를 도입해 농촌 공동체 활성화 효과 기대

Ÿ (추진 일정) 10월 15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10~11월 후보지 발굴과 마을 구성을 거쳐, 12월 중 시범사

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임.

❙ 2026~2030년 권역별 전력 계통 수용여유량 ❙

자료: 전력거래소 계통수용여유량 전망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3NTMxMiUyRmFydGNsVmlldy5kbyUzRnNyY2hDb2x1bW4lM0QlMjZwYXNzd29yZC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JvdyUzRDEwJTI2YmJzT3BlbldyZFNlcSUzRCUyNnNyY2hXcmQlM0QlMjZyZ3NFbmR

